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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나 미국에서 자기 나라의 국기나 국가에 존경을 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당으로서 해산된 바 있는 통진당 당원들이나 동조인들이 애국가도 부르지 않고 태극기에 경례도 하지 않는다고 보도되었었습니다. 통진당이 해산된 것은 애국가를 부르지 않았고 태극기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가 아니고 국가 내란를 음모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운동경기 중에서 가장 인기 높은 미식 축구 팀원들이 애국가를 부르는 국민의례 동안 인종차별과 보수주의자인 대통령에 항거하는 제스춰로서 애국가를 부를 때 통례적인 기립을 하지 않고 무릎을 꿇은채 땅을 보는 선수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 시작은 샌프란 시스코 팀인 49ers의 코터백인 콜린 캐퍼닉 (collin Kaepernick)이 애국가 부르기를 거부하는 돌출행위로부터입니다.  지금은 미식축구팀 모두가 이에 가담하는 선수를 갖고 있습니다. 콜린 캐퍼닉은 이뿐만 아니라 경찰관을 실해했던 흑인 아사타 쉐이커 (Assata Shakur)를 지원하는 단체에 $25,000를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아사타 쉐이커는 수감된 유치장을 탈출하여 쿠바로 피신한 중범자입니다.

일부 미식 축구선수가 애국가 부르기를 거부하는 행동은 미국민의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헌법이  보장한 이상 콜린을 애국가 거부라는 허물로 팀에서 축출할 수도 없고  형사처벌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축구경기의 팬들도 경기를 구경할 입장권 구매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콜린의 돌출행위 후로 미식 축구의 입장권 판매는 30%나 감소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런 감소추세라면 미식축구의 존속이 어렵겠지만 각 TV 회사와의 기존 계약이 있으므로 축구팀들의 수입에는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 2년 후에 TV 계약이 종료되면 경기팀의 존속은 어려울 것입니다. 국가를 존경하는 국민 정서가 강한 미국에서 애국가 부르기를 거부하는 행동을 오래 방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종의 처벌이 국가 거부 선수들에게 불원 간에 가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한국에서도 애국가 부르기를 거부하는 세력을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첫째로 애국가의 작사자가 정확하게 밝혀 지지 않았습니다. 흥사단 측에서는 도산 안창호의 작사라고 주장하지만 발굴되는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운치호의 작사라는 주장에 힘이 실려지고 있습니다. 상당한 자료에 의해서 윤치호의 작사라고 한다면 윤치호나 작곡가인 안익태 두 분 모두 친일행동을 했고 친일파 명단에 올라 있기 때문에 현 애국가를 부르기를 거부하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애국가의 직사와 작곡가가 둘 다 친일파라면 애국가를 새로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더해갈 것입니다. 저는 미국 생활 근 60년이 됩니다. 미국의 애국가를 부를 때는 즐겁고 엄숙한 마음으로 부릅니다만 한국의 애국가를 부를 때는 자주 목이 매입니다. 아마도 미국화가 덜 된 모양입니다. 일본이 성을 일본식으로 창시하지 않으면 중학교에 갈 수가 없었는지라 저를 포함한 자녀들을 자진 퇴학을 시켰던 제 선친은 한국어로 애국가를 부르시면서 감격을 하셨을 것입니다. 애국가를 작사 작곡하신 분들이 친일파였다 하더라도 작곡 작사하셨을 때는 친일파가 아니었을 것으로 확신하고 저는 아직도 애국가를 감격스럽게 부릅니다.  끝
